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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동방신기 3인, "중국 심천 공연 확인서 사인 위
조"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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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엔터테인먼트(이하 SM)와 전속 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그룹 '동방신기' 멤버 시아준수 · 영웅

재중 · 믹키유천 등 3인이 중국 심천 공연 확인서에 쓰인 3인의 사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

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.

3인의 측근은 24일 '11월 21일 예정됐던 중국 심천 콘서트를 2주 전에 갑자기 불참하겠다고 통

보했으며 티켓 판매와 관련된 법적 허가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'는 SM 측의 주장에 대해 "중국

심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에 쓰인 확인서에 3인의 사인이 위조됐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

다"고 말했다.

3인의 측근은 "일부 중국과 한국 팬들이 확인서에 쓰인 사인이 위조된 것 같다는 문제를 제기했

고, 이를 확인한 결과 확인서의 사인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다"며 "SM엔터테인먼트 측은 동

방신기의 심천 공연과 관련해 티켓을 판매한 게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

사인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"고 밝혔다.

중국 공연 확인서는 중국에서 공연을 갖는 뮤지션이 그 공연에 참석하겠다고 사인을 통해 직접

인정하는 문서다. 이 문서는 티켓을 판매하는 장소에 비치돼 가수가 참석을 인정했다는 사실을

티켓 구매자들이 알리는데 사용된다.

이 측근은 "심천 공연의 경우 위 3인이 참석하겠다고 사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SM이 임의로 사

인을 했다"며 "이에 당시 이 확인서에 사인한 A씨가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지시로 서명을

대신한 사실을 자필 확인서를 통해 인정했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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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함께 "SM이 기존 3인과 협의했던 것과 달리 이미 정해진 일정이 아닌 추가 일정으로 심천

공연을 기획해 놓고, 정해진 일정이었다는 이유로 3인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"며 "위 3인은 S

M 측에 심천 공연과 관련돼 확인서의 사인을 위조한 배경, 심천 공연과 관련된 계약서 전체 등

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다. 이를 통해 위 3인과 팬들이 오해를 풀 수 있게 되길 간곡히 바란

다"고 밝혔다.

이와 함께 동방신기 3인의 진짜 사인과, 확인서에 기재된 가짜 사인을 대조해 공개했다.앞서 S

M은 동방신기 3인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 심천 공연 스케줄을 알고 있었는데도,

이 공연 2주 전 갑자기 공연 불참 의사를 밝혀 공연이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. 또 3인 측이 공

연 세부 계약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.omj@cbs.co.kr

(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.1

/ 음악FM93.9 / TV CH 412)< 저작권자 ⓒ  CBS 노컷뉴스( ) 무단전재 및

재배포 금지 >

노컷뉴스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

● 동방신기, 홍백가합전·FNS 등 日 일정 참석 확정 ● [MAMA] 동방신기 3인, "친구야 사랑한

다" 눈시울 붉혀 ● 동방신기 3인, MAMA 참석 최종 결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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